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12. 27.(금)  배포 즉시

계도기간 종료로 30인 미만 기업의 
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2.27.(금) 한국경제(온라인), 내년부터 30인 미만도 주52시간제, 기업이든 

근로자든 누가 버티겠나
2. 설명 내용
□ 30인 미만 기업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’23.1.1.부터 2년간 부여한 계도

기간은 그 기간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, 근로
감독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추가적인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임 

   *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, 수시·정기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
시정기간 부여(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)함  

□ 다만, 정부는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
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

  ○ ’25.1.1.~’25.6.30.까지 처리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
사정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해 최대 6개월
(3+3개월)의 시정기간이 부여됨

  ○ 이에 더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,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(컨설팅) 
강화,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 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
강화할 예정임

  ○ 또한 업무량 폭증, 돌발상황 등의 사유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
활용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(주 12시간 추가)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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